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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라바스티에 한 부자가 살았다. 어느 날
그 부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, 온 몸에
서 금빛이 났다. 부자는 아들의 모습을 기
이하게 여겨‘금천’이라 이름 지었다. 그런
데 더욱 신기한 것은 금천이 태어나던 날
집안에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다.
그 우물의 물을 길어다 쓰면 신기하게도

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됐다. 옷이 필요하
면 물이 옷으로 변했고, 곡식이 필요하면
곡식으로 변했다. 부자는 생각했다.
‘이 아이는 무한한 복을 갖고 태어났다.
장차 아이가 크면 꼭 이와 같은 여인을 골
라 혼인을 시켜줘야겠다.’
시간이 흘러 금천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

랐다. 부자는 사람들에게 일러 나라 안의
좋은 규수를 찾아오라고 명했다. 그때 옆
나라 염바국에는 금광명이라는 여자가 살
았다. 그녀는 외모가 수려하고 온 몸에 금

빛이 났다. 그녀가 태어나던 날도 금천과
마찬가지로 집안에 우물이 저절로 생겨났
고, 그 우물의 물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
해줬다. 
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곧

장 금광명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다. 그리
고 금광명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과 혼
례를 올릴 것을 청했다. 금광명의 아버지
역시 금천의 소문을 들은 터에 바로 혼례
를 허락했다. 
금천과 금광명은 슈라바스티에서 혼례

를 올렸다. 금천의 아버지는 결혼식에 부처
님과 스님들을 초청하고 공양을 올렸다. 부
처님은 공양을 마치고 금천과 금광명을 위
해 법문을 설하셨다. 
부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

렸다. 부부는 며칠이 지나 부모님을 찾아뵙
고간청했다. “저희들은부처님의법문을듣
고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.
부디저희들의출가를허락해주십시오.”

부모들은 부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
해 출가를 허락했다. 부부는 그 길로 부처님
을 찾아갔다. 부처님은 부부를 반갑게 맞이
하며 출가를 허락했다. 금천은 다른 비구들
과 함께 생활했고, 금광명은 부처님의 이모
로 최초의 비구니가 된 대애도에게 맡겨졌
다. 둘은 시간이 흘러 모두 아라한이 됐다.
이 모습을 지켜본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

었다.
“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지금
의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.”
부처님이 말씀하셨다.
먼 옛날 비파시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

고 비구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교법
을 펼치고 있었다. 그때 스님들은 어느 작
은 마을에 들러 며칠을 묵게 됐다. 부자들

은 스님들에게 서로 앞 다퉈 공양을 올리
고자 있다.    
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한 남자가 생각했

다. 
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창고에 곡식
이 넘쳐났는데…. 지금은 쌀 한 톨도 가진
것이 없으니 스님들을 만나 뵈도 공양을
올릴 것이 없구나….”
남편의 근심어린 모습에 걱정된 아내가

물었다.
“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겁니
까?”
“스님들이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시는데
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양을 베풀고 있소.
하지만 우리는 공양을 올릴 쌀 한 톨도 없
구려. 공양을 올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
으니 괴로워서 그렇소.”
아내가 말했다.  

“지금 창고를 다시 한 번 뒤져 보세요. 혹
시 그곳에 공양으로 올릴 수 있는 무언가

가 있을지도 모릅니다.”
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창고 안을 뒤지기

시작했다. 그때 창고 구석에 동전 한 닢이
떨어져 있었다. 부부는 동전 한 닢을 발견
하고 매우 기뻐했다. 부부는 병에 깨끗한
물을 담아 동전을 넣고, 병 속에 거울을 세
워뒀다. 그리고 스님들에게 달려가 정성스
럽게 그 물을 공양으로 올렸다.
스님들은 그 물을 받아 바루를 씻은 뒤,

물을 마셨다. 부부는 평생 동안 이 순간을
소중히 간직하며 살다 생을 마쳤다. 
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.
“그때 물을 보시한 부부가 금천과 금광명
이니라. 전생에 돈과 물과 거울을 보시해,
날 때마다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온 몸에
금빛이 난 것이니라. 그리고 그때 불법을 믿
고 따랐기에 지금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. 아
주 조금마한 복을 짓더라도, 복을 짓는 것은
한량없는 공덕을 쌓는 것과 같느니라.”

구성=이은정기자 soej84@hyunbul.com

동전 한 닢, 물 한병, 거울을 보시한 공덕‘현우경’이야기(15)

금천과 금광명 부부

삽화·강병호

가족이함께읽는페이지

Q

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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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새는지붕”때문에 고민하십니까?

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?

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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